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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im to bolster the sustainability of South Korea’s seafarer profession by analyzing 

perception differences among students, the public, and active seafarers to propose effective policy 

directions. From December 2024 to January 2025, a survey of 491 participants was conducted, using 

ANOVA and t-tests to compare education level, economic stability, job prospects, working conditions, 

and the need for improved social perceptions. Results highlight significant group disparities, with 

seafarers underscoring job insecurity and poor working conditions. The study proposes tailored IT-based 

education programs, expanded welfare, and public campaigns to enhance social perceptions. These 

policies are expected to increase the profession’s appeal, address workforce shortages, and strengthen 

maritime industry competitiveness. They will also serve as a foundation for supporting global logistics 

and national economic sustainability, contributing to long-term industry development. 

▸Key words: Sustainability of seafaring careers,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Economic stability, 

Tailored education programs, Social perception enhancement

[요   약]

이 연구는 한국 선원 직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일반인, 현직 선원 간 인식 차

이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491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ANOVA와 t검정으로 교육 수준, 경제적 안정성, 직업 전망, 

근무 환경,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는 그룹별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으

며, 특히 현직 선원이 고용 불안정성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맞춤형 IT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복지 확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대중 캠페인을 제안

한다. 이러한 정책은 선원 직업의 매력도를 높이고,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며, 해운 산업의 경

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물류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기초 자료로 활

용되어 장기적인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선원 직업 지속 가능성, 근무 환경 개선, 경제적 안정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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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선원의 직업은 글로벌 물류와 국가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세계 교역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중

요한 요소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한국 선

원의 취업 인구가 약 21%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이는 고립된 근무 환경, 낮은 직업 매력도, 부정적인 

미디어 보도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직업의 지속 가능성

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환경적, 구조적 문

제는 선원 직업의 매력도 하락과 더불어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선원의 지속 가능한 직업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선원 직업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중이 선원을 위험하고 

열악한 직업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부정적 사

회적 이미지가 직업 매력도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다고 분석했다 [1].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언론 보도는 선

원 직업을 주로 부정적 사건 중심으로 묘사하며, 이러한 

보도는 직업 매력도의 약화를 가속화시켰다 [2]. 한국 선원

의 행동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선원이 "정이 많다"는 문화

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교적 조직 문화가 안전문화 

개선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3]. 또

한 자율운항선박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는 기술적 변

화가 선원의 직무와 역할을 변화시키며, IT 기반 교육과 

새로운 직무 요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 이와 더불어, 

선내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적 지위 및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는 선원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접근과 

함께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5]. 혼승선박 환경

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

인 교육과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주로 선원의 직업 지속 가능성을 

단일한 관점에서 분석한 것과는 달리, 계층별로 그룹을 세

분화하여 선원 직업에 대한 인식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특히 학생, 일반인, 현직 선원으로 구성된 세 

그룹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업 매력도, 경제적 안정성, 

교육 요구, 직업 이미지와 같은 주요 항목을 비교 분석함

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다. 통계적 분석과 실증 데이터를 통해 직업에 대한 사회

적 인식 개선 필요성을 구체화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

출하여 선원의 지속 가능한 직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연구는 학문적 관점에서 선원의 직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기존 이론을 확장시키고, 실증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기반을 제

공할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기술 중심의 맞춤형 교

육 과정 개발, 인권 교육을 통한 갈등 예방, 복지와 근무 

환경의 현대화 등을 통해 선원의 직업 매력도를 높이고,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본 연구는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선원의 직업 지속 가

능성을 논의하고, 해운 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

에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II. Previous Studies and Methodology

선원의 직업은 글로벌 물류와 국가 경제의 핵심적 역할

을 담당하지만, 직업의 매력도와 지속 가능성은 다양한 사

회적, 경제적, 법적 요인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글로벌 물

류와 국가 경제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선원은 그 중

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한국 선원의 

취업 인구가 약 21%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고립된 

근무 환경, 낮은 직업 매력도, 부정적 미디어 보도 등 복합

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선원 직업

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계층을 대상

으로 한 인식 조사를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다차원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원 직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주로 부정적이며, 조소

현·Enrico의 연구[1]에 따르면, Q 방법론을 활용한 우리나

라 선원 직업 이미지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중이 선원 직업

을 위험하고 열악한 3D 업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선원 관련 언론 동향 

비교 분석[2]은 팬데믹 상황에서 선원과 관련된 부정적 보

도가 증가하여 직업 이미지 저하를 초래했음을 강조하였다. 

한국 선원의 행동특성 분석을 통한 안전문화 제고방안 연

구[3]는 한국 선원이 "정이 많다"는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상명하복적 조직 문화가 안전문화 개선에 장애 요

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연구는 정적 강화물을 통

한 안전문화 개선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 자율운항선

박의 개발 및 운용을 위한 육상 운항사의 인적요인에 대한 

이슈 고찰[4]을 통해서 자율운항선박 도입으로 인해 선원 

직업 환경이 기술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IT 

기반 교육과 새로운 직무 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 선내안전보건 관련 선원의 법적지위 연구[6], 선원법

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5], 선원인권

교육의 도입 방안[7]에 관한 기초연구는 선원의 법적 권리

와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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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특히, 혼승선박 환경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인권 침

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 교육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

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선원 간의 직업

의식과 법제적 실태 분석[8]에서는 정규직 선원이 고용 안

정성 면에서 선호됨을 나타냈다. 상선해기사 수급 예측과 

인력 부족 진단 및 대응 분석[9]은 장기적인 교육과 복지 정

책이 선원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한, 선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요도 분석에 관한 연

구에서는 복지 수준과 근무 환경 개선이 직업 지속 가능성

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을 지적하였다.

선원 직업 이미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부정적인 사

회적 인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팬데믹 기간 동안의 선원 

관련 언론 동향을 비교한 연구는 미디어에서 선원 직업을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묘사하며, 직업 매력도 저하를 초

래했다. 한국 선원의 행동특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선원이 

갖는 문화적 특성이 직업 환경과 조직 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적 강화물과 같은 안전

문화 개선 방안의 효과를 강조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도입

과 관련된 연구는 기술적 변화가 직업의 역할과 직무를 변화

시키며, IT 기반 교육과 새로운 직무 요구를 강조하였다. 한

편, 선내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적 지위 및 최저임금제도 개

선 연구는 선원의 권리와 의무를 재정립하고 복지와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접근을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

어, 혼승선박 환경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성도 부각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선원의 직업 지속 가능성을 논의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계층별로 그룹을 세분화하여 선원 

직업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학생, 일

반인, 선원 집단 간의 경제적 안정성, 교육 요구, 직업 이

미지와 같은 주요 항목에 대한 차이를 심층적으로 검토하

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데 중

점을 둔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제공하는 인식 분석 및 

정책 제언의 기반을 활용하면서, 이를 세 그룹(학생, 일반

인, 선원)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인식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가 선원 직업의 특성을 단일 

관점에서 조망하거나,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

했다면, 본 연구는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계

층별 인식 구조를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통계적 데이터와 실증 분석을 통

해 직업의 매력도 및 미래 전망,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성, 

그리고 교육 요구를 구체화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

된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선원의 지속 가능한 직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

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직업 매력도를 높이고 대중

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계층별 분석을 통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선원 직업의 법적 안정성과 복지 수준을 향

상시키는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육 요

구를 세분화하여 기술 중심의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하

고, 혼승선박 환경에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

권교육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차원

적 인식 분석을 통해 선원의 직업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

고,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III. Research Design and Results

본 연구는 491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학생(n=204, 

41.5%), 일반인(n=145, 29.5%), 현재 선원(n=142, 

28.9%)의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여 선원직업에 대한 인

식도 차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데이터는 온라

인으로 관리되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24년 12

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수집되었습

니다. 설문지에는 참가자들의 항해 직업에 대한 인식, 이

미지 인식 및 가치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선행연구

를 결과에 이어 후속으로 진행된 추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

대로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SPSS 22를 사용하여 기술 통계, 분산 

분석(ANOVA), F-검정 및 T-검정을 통해 그룹 간 유의미

한 차이를 식별하였다. 다음은 후속연구를 통해 조사한 설

문항목과 분석이다. 

Q1. 선원 직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 수준

선원 직업에 필요한 교육 수준을 묻는 설문(Q6) 결과, 

학생(M = 3.75, SD = 0.59), 일반인(M = 3.77, SD = 

0.59), 선원(M = 3.27, SD = 0.61)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F(2, 488) = 20.10, p < 0.001). 쌍별 비교에서 학

생과 일반인은 유사한 수준을 평가했으나(t = -0.21, p = 

0.417), 일반인(t = 5.43, p < 0.001) 및 학생(t = 5.68, p 

< 0.001)은 선원보다 교육 요구를 높게 평가했다. 이는 비

선원 집단이 선원 직업의 정규 교육 필요성을 과대평가한 

반면, 선원은 실무 중심의 훈련을 강조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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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f 

Variation
SS df MS F P-value

F 

critical

Between 

Groups

24.016

23
2

12.008

11

20.101

16

4.08E-

09

3.0141

98

Within 

Groups

291.52

35
488

0.5973

84

Total
315.53

97
490 　

Table 1. ANOVA result for Q1

Groups t-statistic pvalue Hypothesis

Student-Public -0.2096 41.7% Difference

Public-Seafarer 5.4306 0.0% Same

Student-Seafarer 5.6781 0.0% Difference

Table 2. T-test for Q1

Q2. 선원 직업의 경제적 안정성

선원 직업의 경제적 안정성을 평가한 설문(Q8) 결과, 학

생(M = 3.89, SD = 0.70), 일반인(M = 3.81, SD = 0.64), 

선원(M = 3.07, SD = 0.97) 간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F(2, 488) = 40.96, p < 0.001). 학생과 일반인은 비슷한 

긍정적 인식을 보였으나(t = 0.90, p = 0.185), 일반인(t = 

6.93, p < 0.001) 및 학생(t = 8.05, p < 0.001)은 선원보다 

안정성을 높게 평가했다. 선원의 낮은 평가는 계약 불안정

성과 시장 변동성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Source of 

Variation
SS df MS F P-value F crit

Between 

Groups
62.498 2 31.249 40.961 0.000 3.014

Within 

Groups
372.295 488 0.762

Total 434.794 490 　

Table 3. ANOVA result for Q2

Groups t-statistic pvalue Hypothesis

Student-Public 0.898 18.5% Same

Public-Seafarer 6.930 0.0% Difference

Student-Seafarer 8.050 0.0% Difference

Table 4. T-test for Q2

Q3. 선원 직업의 미래 전망

선원 직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설문(Q9)에서 학생(M = 

3.62, SD = 0.82), 일반인(M = 3.39, SD = 0.85), 선원(M 

= 2.72, SD = 0.79)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2, 

488) = 43.09, p < 0.001). 학생은 일반인보다 낙관적이었

으며(t = 2.32, p = 0.011), 일반인(t = 6.32, p < 0.001) 

및 학생(t = 9.23, p < 0.001)은 선원보다 긍정적 전망을 

보였다. 선원의 비관적 태도는 산업 위축과 고용 불확실성

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Source of 

Variation
SS df MS F P-value F crit

Between 

Groups
70.506 2 35.253 43.088 0.000 3.014

Within 

Groups
399.261 488 0.818

Total 469.767 490 　

Table 5. ANOVA result for Q3

Groups t-statistic pvalue Hypothesis

Student-Public 2.316 1.06% Difference

Public-Seafarer 6.316 0.00% Difference

Student-Seafarer 9.225 0.00% Difference

Table 6. T-test for Q3

Q4. 선원의 근무 환경

선원의 근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Q10) 결과, 

학생(M = 2.75, SD = 0.90), 일반인(M = 2.89, SD = 

0.90), 선원(M = 2.46, SD = 0.79) 간 차이가 관찰되었다

(F(2, 488) = 8.14, p < 0.001). 학생과 일반인은 유사한 

평가를 내렸으나(t = -1.31, p = 0.096), 일반인(t = 3.97, 

p < 0.001) 및 학생(t = 2.95, p = 0.002)은 선원보다 근무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선원의 낮은 평가는 고립성

과 열악한 선상 조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Source of 

Variation
SS df MS F P-value F crit

Between 

Groups
14.126 2 7.063 8.144 0.000 3.014

Within 

Groups
423.226 488 0.867

Total 437.352 490 　

Table 7. ANOVA result for Q4

Groups t-statistic pvalue Hypothesis

Student-Public -1.308 9.6% Same

Public-Seafarer 3.974 0.0% Difference

Student-Seafarer 2.946 0.2% Difference

Table 8. T-test for Q4

Q5. 선원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성

선원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성을 묻는 설문

(Q13)에서 학생(M = 3.88, SD = 0.91), 일반인(M = 3.66, 

SD = 0.84), 선원(M = 4.08, SD = 0.67) 간 차이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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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F(2, 488) = 8.06, p < 0.001). 학생은 일반인보다 

높게 평가했으며(t = 2.23, p = 0.013), 선원은 일반인(t = 

-4.18, p < 0.001) 및 학생(t = -2.11, p = 0.018)보다 강

한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선원의 사회적 저평가 

경험을 반영한다.

Source of 

Variation
SS df MS F P-value F crit

Between 

Groups
13.250 2 6.625 8.063 0.000 3.014

Within 

Groups
400.921 488 0.821

Total 414.171 490 　

Table 9. ANOVA result for Q5

Groups t-statistic pvalue Hypothesis

Student-Public 2.227 1.3% Difference

Public-Seafarer -4.179 0.0% Difference

Student-Seafarer -2.105 1.8% Difference

Table 10. T-test for Q5

본 연구는 선원 직업의 지속 가능성을 분석하며, 학생, 

일반인, 현직 선원을 포함하는 세 그룹 간 인식 차이를 심

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선원 직업에 대한 각 그

룹의 평가가 교육 수준, 경제적 안정성, 미래 전망, 근무 

환경,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성에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며, 그룹별로 뚜렷한 요구와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일반인은 선원 직업에 대한 

정규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며 체계적이고 장기적

인 전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현직 선원은 

실무 중심의 훈련을 우선시하며, 현재의 교육 체계가 직업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 시 그

룹별 요구를 세심히 반영해야 함을 시사하며, 특히 IT 기

반 기술 교육과 실무 경험을 균형 있게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평가에서 학생과 일반인은 선

원 직업의 긍정적 기여 가능성을 주목하며 낙관적으로 평

가한 반면, 현직 선원은 고용 불안정성과 시장 변동성에 

따른 부정적 경험을 반영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낮게 평가

하였다. 이는 선원의 고용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 고용 

보장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

준다. 선원의 직업 전망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룹 간 차이

가 두드러졌다. 학생과 일반인은 직업의 미래를 낙관적으

로 평가하였으나, 현직 선원은 자율운항선박 도입과 같은 

기술 변화 및 산업 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

을 우려하며 직업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았다. 이는 기술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선원의 역할 변화

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정책적 대응이 필요

함을 강조한다. 근무 환경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직 선원이 

고립된 승선 환경과 열악한 작업 조건을 부정적으로 평가

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이러한 평가 결

과는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가 선원 직업의 매력도를 

높이고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시사한다. 승선 환경의 현대화와 국제적 복지 기준의 도입

은 주요 정책적 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인식 개

선 필요성에 대해 현직 선원은 학생과 일반인에 비해 더 

강하게 요구하였다. 부정적 직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선원 

직업의 긍정적 기여를 부각하기 위해 홍보와 대중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직업 매력도를 제고하고,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원의 지속 가능한 

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맞춤

형 교육 과정 개발을 통해 실무 중심의 훈련과 IT 기술 기

반 교육의 조화를 이루며, 직업 수행 능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근무 환경의 현대화와 복지 확대를 통해 선

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국제적 복지 기준을 도입함으

로써 직업의 매력을 높인다. 더 나아가, 고용 안정성을 보

장하는 제도적 지원과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

한 캠페인을 확대하여 선원의 직업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제언은 해운 산업의 경

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물류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V. Conclusion

본 연구는 선원 직업의 지속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

차원적 접근을 채택하여 학생, 일반인, 현직 선원 간의 인

식 차이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 수준, 

경제적 안정성, 직업 전망, 근무 환경,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성에 대한 그룹별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정책적 방향

을 도출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먼저, 교육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는 교육 과정 설계 시 

그룹별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학생과 일반인은 선원 직업의 정규 교육 필요

성을 중요하게 평가하였으며, 현직 선원은 실무 중심의 훈

련과 기술 습득을 더욱 선호하였다. 이는 이론적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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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경험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함을 시사하며, 특히 IT 기반의 기술 교육과 자율운항선박 

시대를 대비한 전문 교육 과정이 필수적이다.

경제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선원이 고용 불안정성과 시

장 변동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을 반영하며 낮게 평가

하였다. 이에 반해 학생과 일반인은 선원의 경제적 기여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원의 고용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직업 전망에 대한 분석 결과는 기술 변화와 산업 구조 

변화가 선원 직업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함을 나타냈다. 학생과 

일반인은 직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현직 선

원은 고용의 불확실성과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

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과 직업 변화에 따른 선원의 역할

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과 교육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근무 환경과 복지 측면에서는 현직 선원이 고립된 승선 

환경과 열악한 작업 조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개선의 필

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복지 확대와 근무 환경 개선은 

선원 직업의 매력도를 높이고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승선 환경의 현대화와 국제적 

복지 기준 도입은 실질적인 정책적 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현직 선

원들이 부정적 직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선원 직업의 긍정

적 기여를 부각하기 위한 홍보와 대중 교육의 필요성을 강

조함으로써 명확히 드러났다. 직업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

해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메시지를 강

화하는 캠페인을 확대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선원 직업의 지속 가능성을 계층별 인식 차이 

분석을 통해 다각도로 탐구함으로써 해운 산업과 노동 연

구 분야에 새로운 학문적 통찰을 제공한다. 기존 연구가 

단일 관점에서 선원 직업을 다루거나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본 연구는 학생, 일반인, 현직 선원이라는 

세 집단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직업 지속 가능성

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접근

은 해운 산업의 인력 정책, 교육 설계, 사회적 인식 개선 

전략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실증적 데이터를 제공하며, 

관련 학계에서 정책 중심의 후속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과 같은 기술 변화가 직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술-인력 상호작용

에 대한 학제적 논의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원의 지속 가능한 직업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한다. 맞춤형 교육 과정을 통

해 실무 중심의 훈련과 기술 중심의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

공하며,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선원의 근로 여건

을 향상시키고 직업 매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고용 안

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지원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

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선원의 지속 가능한 직업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제언은 해

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물류와 국가 경제의 지

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

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선원 직업의 지속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

째, 학생, 일반인, 현직 선원으로 구분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지역적 다양성이나 선원의 세부 직급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는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둘째, 설문조사 데이터 수집 기간이 약 2

개월로 제한적이었으며, 계절적 요인이나 특정 시점의 사

회적 사건이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셋째, 본 연구는 회귀분석, ANOVA, t-test와 같은 통

계적 기법에 의존하여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인식 

차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

서는 인과관계 분석을 활용하여 변수 간 상호작용과 인과

적 경로를 명확히 규명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원 직업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요

인들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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